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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와 Claude를 오가며 
놓친 작업을 다시 이어주는 전광판 

무엇을 하던 중인지 확인하고, 언제 하던 일인지 파악한 뒤 

클릭 한 번으로 원래 대화에 돌아갑니다. 

왜 만들었나요 

ChatGPT와 Claude를 번갈아 쓰다 보면 어느 대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중이었는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AI에 일을 맡기는 것만큼, 나중에 그 일을 다시 찾아 이어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Codex와 Claude를 활용해 작은 작업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기능은 제가 

정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화면과 동작을 구현했습니다. 작업 제목과 상태, 마지막 활동 시점을 한곳에서 

살펴보고 해당 대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이어가는 세 단계 

01 무엇을 하던 중인지 확인 

흩어진 작업을 전광판에서 살펴봅니다. 

02 언제 하던 일인지 파악 

마지막 활동 시점으로 작업의 흐름을 떠올립니다. 

03 바로 그 대화로 복귀 

대화를 다시 찾지 않고 클릭해 이어갑니다. 

여러 AI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불편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잊어도 바로 확인하고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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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광판 화면 
작업명·업무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ChatGPT 전광판 

작업 목록과 상대적인 활동 시점, 

종료 버튼을 보여줍니다. 

Claude 전광판 

대기·멈춤 상태와 작업별 표시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화면은 사용자가 제공한 실제 캡처입니다. 대화 복귀 기능은 사용자 설명을 반영했으며, 

자동 연동 정확도와 시간 절감 효과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